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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습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공기 중 습도가 70% 이상인 경우 습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습도는 온도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다습의 기준은 달라진다.

다습이란?

●  온도 :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상태의 물질들은 증발이 일어나 증기 또는 미스트 등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진다.

●  기압 :  증발한 수증기 등은 기압이 낮아지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면 가까이에 밀집하게 되어 

습도가 높아진다.

산업명 습도 유발 요인

도금작업
물 또는 염산 등으로 도금할 물체를 세척 시 온도가 올라가거나 기압이 낮아지면 증발하는 수
증기 또는 가스양이 많아짐

염색작업 염색조에서 염색을 끝낸 섬유를 꺼낼 때 작업장 내 습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짐

피혁제조
전체적으로 수분을 다량사용하며 특히 탈지(태고)작업에서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
증기의 발생이 많음

방직작업
실 등을 이용하여 섬유를 만드는(짜는)과정에 다량의 수분을 뿌려주는데 섬유의 열에 의해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여 작업장내로 확산됨

전선코팅 구리선 등에 피복제를 코팅 후 물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

전선(동선)제조 전기로에서 가열한 동선을 물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

볼트제조 볼트 등 가공 시 발생하는 고열이 발생하여 고열에 의해 가공유가 수증기로 증발

자동가공작업 CNC M/C 등 자동 가공기계 사용작업 시  마찰열 등에 의해 절삭유가 증기로 증발
조리실 식당 조리실에서 열탕소독 및 세척 과정에서 고온에 의해 물이 다량으로 증발

비닐하우스작업 채소 등에 물을 주거나 약을 뿌리는 경우 고온에 의해 수증기 발생

습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습도와 밀접한 산업

실내온도
20℃

실외온도
26℃

습도와 적정 온도

 습도 최적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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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도

20~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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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더불어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습도가 높은 환경은 고온 다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는 인체의 온도인 36.5℃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습도가 높을수록 세균이 번식하는데 무척 유리해진다. 

●  인간이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는 인체 내 세균에 의한 감염과 인체 외부에서 발생한 세균이 인체 내로 침입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균의 인체 내 침입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흡입 : 세균에 오염된 작업장의 증기, 미스트, 먼지 등이 코 등 호흡기를 통해 흡입

- 섭취 : 번식한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 음료 등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

- 피부를 통한 침투 : 팔, 다리 및 얼굴 등의 신체에 오염된 증기 등이 직접 접촉하여 발생 

●  세균이 인체내로 침입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명 발생과정 증상 노출작업

감염성질환

식중독

높은 습도와 고온으로 번식한 
균에 의해 만들어진 독소를 함
유한 음식 또는 물을 먹어서 
발생

구토, 구역, 복통, 
설사

제빵 등 음식업, 
단체 식당, 돈사 관리인 등

이질
손의 위생불량 (화장실 출입,  
조리나 식사 전후)

혈변, 발열 청소 등 위생산업, 급식 등

콜레라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
거나 식사. 날 것 또는 덜 익은 
해산물 섭취

쌀뜨물 같은 설사 급식, 상하수도 시설업, 
위생산업

장티푸스

감염 보균자의 접촉에 따른  
감염

장기간의 발열, 
장출혈

상하수도 시설업, 
위생산업, 간병인, 
균을 취급하는 연구원

패혈증 감염된 조개류 섭취 피부에 물집, 피부괴
사

횟집

무좀 발가락 사이에 세균이 번식 물집, 각질환,가려움 농부, 광부, 조리원

관절염
낮은 기압 등에 의해 
인체의 균형 상실

무릎 통증 용접작업, 건설업

습도와 건강장해

이질에 의한 발열 식중독에 의한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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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습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작업환경개선

작업관리

건강관리 

환기

●  발생된 수증기 등을 공장 밖으로 배출한다. 

●  고농도의 습기를 배출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수증기 등이 작업장 내로 확산되기 전에 제거한다. 

●  발생 장소가 많고 발생원의 이동으로 국소배기가 곤란한 경우  

천정, 벽면 등에 배기팬을 달아 작업장 전체를 환기시켜 수증

기의 농도를 낮춘다.

●  대체적으로 40~70%의 습도가 근로자에게 가장 쾌적한 느낌을 

준다.

●  음식을 조리하거나 고열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에게 고온 다습

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 시 조치사항, 취급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킨다.

●  작업장 안 또는 인접한 곳에 세척 시설을 두어 세균으로 오염

된 손, 눈 등의 신체부위를 씻는다.

●  음식물 등을 제조, 사용 및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  감염된 공기가 인체 내 흡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음식을 익혀서 먹고 물은 끓여 마신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조리하지 않는다.

●  작업 종료 후 작업복은 세탁하고 잘 건조한다.

●  음식물은 냉장고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보관한다.

●  예방 주사를 접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  습도가 높은 실내는 수시로 소독 및 청소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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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습으로 인한 건장장해 사례

이질

●  여름철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근로자 중 일부가 발열, 

소량의 묽은 대변, 전신 통증,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여러 날 동안 설사가 심해지면서 복통 및 장을 침범한  

증상이 심해진다. 

●  약 1주일 이후부터 피와 고름, 점액이 섞이는 양상의 대변이 나

타나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세균성 이질로 밝혀졌다.

콜레라

●  한 회사에서 2명의 근로자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급속

한 탈수가 진행되어 병원에 입원한 결과, 콜레라로 인해 혈액 

내 산 성분이 많아지는 산혈증 및 순환기계 허탈이 발견되었다. 

●  중증 콜레라의 경우 4~12시간 만에 쇼크에 빠지고 18시간~

수일 내에 사망할 수 있다. 

●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50% 이상이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

지면 사망률은 1% 이하이다.

장티푸스

●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서 간식으로 지급한 우유와 빵을 먹은 

며칠 후 체온이 조금씩 증가하고 열이 나더니 오한, 두통, 권태감 

등의 증상과 식욕감퇴, 구토,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위장관계 증상

까지 동반되었다. 

●  그 후 복통과 피부 발진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결과 장티푸

스로 밝혀졌다.

패혈증

●  어패류를 회로 먹은 어촌 마을 사람들에게서 호흡수가 빨라

지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 상실 및 정신 착란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났으며 혈압의 저하 및 신체 말단 피부가 

시퍼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  구역, 구토, 설사 및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사람은 장출

혈 증상도 나타나 집단 요양을 받은 결과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